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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우스 공동체 분원 책임자 이양, 코스펠드 

 

2025 년 1 월 7 일, 페트라 마리아 수녀가 이 국제 공동체에서 마리아 알무트 수녀로부터 공동체 책임자 자리를 이어 

받았습니다. 관구장 마리아 파울라 수녀가 저녁기도와 식사에 함께 하며 이를 축하했습니다. 

2017 년부터 알무트 수녀가 책임자로서 미국에서 온 커스틴 마리아 수녀, 한국에서 온 마리 무영 수녀, 인도네시아에서 온 

마리아 헨리카 수녀와 함께 공동체의 시작을 일구었습니다. 3 년 전에는 인도/방갈로르의 메리 셀비 수녀가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와 유사점을 이해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과 함께 상호문화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모범을 이웃과 그 너머에 보여 주었습니다. 수녀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헨리카 

수녀는 어린이를 위한 통합 어린이집에서, 메리 셀비 수녀는 코스펠드 병원에서 간호사로, 커스틴 마리아 수녀는 

안넨탈의 노인 수녀들을 위한 간병 도우미로, 마리 무영 수녀는 요청에 의해 번역 담당으로, 특히 총본원의 필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프레든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본당 공동체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알무트 수녀는 이제 안넨탈 수녀원으로 

옮겨 갑니다. 엠마우스 공동체 수녀들은 수녀의 오랜 헌신에 대해 무엇보다도, 누려 마땅한 수녀의 휴가를 위한 선물 

바구니로써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녀의 후임인 페트라 마리아 수녀는 처음에는 뮬하우젠의 전 관구에서 교사로, 나중에는 양성자이자 영적 상담가로 

일하다가 예수회 베르트람 디커호프와 함께 운영하던 아쉬람 예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아쉬람은 2003 년 그의 

주도로 수도회 그룹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아쉬람을 기독교적 삶의 학교로 여깁니다. 따라서 페트라 

마리아 수녀는 영적 상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사회에는 몇 가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마리아 헨리카 수녀는 3 월 1 일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마리 

무영 수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 월부터 6 월까지 미국으로 떠납니다. 올해는 코스펠드에 오는 순례자가 없기 

때문에 변환과 방향 재정립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총행정부 리더십의 지원으로, 우리 수녀회의 창설지인 코스펠드에 

살고 있는 국제 공동체는 노틀담 수녀회의 역사를 코스펠드에서 계속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